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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2017. 1. 23(월)

작성
·
문의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

과장 정용욱 / 서기관 서한교

(Tel. 044-200-2124)

* 엠바고 : 1.23(월) 13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

 - 황교안 권한대행, 설 계기 첫 번째 민생행보로 이산가족 초청 간담회 개최

 - 이산가족 문제는 인륜과 천륜의 문제로,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

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

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, 1월 23일(월)

1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

하며,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
* (참석) 통일부 장관,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등

ㅇ 설 명절 계기 첫 번째 행보로 실시되는 이번 오찬 간담회는 이산

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고 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자,

ㅇ 황 권한대행이 작년 9월 13일 ‘이산가족의 날’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

하였으나,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등으로 불참하게 되면서,

추후 이산가족을 초청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.

ㅇ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

6.25 당시 북한에 두고 온 딸과 상봉했던 김현숙 할머니(90세) 등 

이산가족 열 분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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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황 권한대행은 혈육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, 남북

관계를 떠나 인륜과 천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.

ㅇ 아울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

사안으로 보고, 북한 당국에 전면적 생사확인, 상봉 정례화, 서신

교환 등을 지속 촉구해 왔으나,

ㅇ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은 채,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

도발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

□ 황 권한대행은 이산가족들을 위로하며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

역사적 무게를 잘 알고 있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

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,

ㅇ 북한도 하루빨리 이산가족들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포함한 우리의

요구와 노력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ㅇ 또한, 이산가족 상봉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, 통일부와 

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이산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

준비해 나갈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.


